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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고 시천주(侍天主)
의 진리를 깨달아 동학을 창도한 천도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천도교인 여러

분과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150여 년 전 우리 사회는 열강의 간섭과 침탈이 시작되면서, 서구문물이 민

족의 정신사를 잠식하여 민족의 명운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
러한 시기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을 종지로 내세운 수

운 대신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전파하며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유일신인 절대자의 의지에 예속되어 심

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가르침을 펼치며 우

리 민족의 사상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세기를 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다운 삶이라는 사회와 시대적 요

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후 60여년
만에 우리 민족은 유례를 찾기 힘든 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

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은 전쟁의 위협을 상존하게 하고 경

제발전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분열과 갈등이라는 과보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환경과 생명사상의 훼손이라는 돌이

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물신주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주의, 그리고 나만이 옳다는 독선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정신

세계는 더욱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도교에서 말하는 이

신환성(以身煥性)을 통한 정신개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천일기념일을 새로운 정신개벽이 시작되는 계기로 삼아 보국안민과 포

덕광제에 힘써 주시기길 바랍니다.

수운 대신사께서 불교와 인연이 깊듯이 불교의 가르침과 인내천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족의 정신사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천도교와 불교가 지금 이 시대로부터 부여되는 사명

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인류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도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와 천도교 모

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동시에 그 가르침을 널리 펼쳐가는 첩경이 될 것입

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포덕 153년 천일기념일을 축하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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